
■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별표 5의2] <신설 2019. 10. 17.>

방사선 장해 방지를 위한 주의사항(제9조제3항 관련)

1.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 사용 전
  가. 신고된 방사선 관계 종사자 외에는 방사선 촬영구역 출입을 제한한다.
  나. 방사선 관계 종사자는 주의사항을 자세히 알고, 안전관리 책임자는 안전관리 책

임자 교육을 이수하고 소속 방사선 관계 종사자에 대한 자체 교육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다. 동물병원 개설자는 반드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설치 및 사용을 신고한 후 진료에 사용한다.

  라. 방사선 관계 종사자가 임신하였거나 임신의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될 수 있으
면 방사선을 다루는 업무를 하지 않도록 한다.

2.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 사용 중
  가. 납치마, 납장갑(방사선 차폐제 장갑), 고글 등 방사선 방호도구를 반드시 갖추고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를 취급한다.
  나. 촬영을 위해 동물을 바로잡는 경우 납장갑을 착용하여 피폭을 방지하고 손이 직

접 촬영 범위에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다. 방사선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작업 시간을 되도록 짧게 하고, 동물 진단용 방

사선발생장치와의 거리를 멀리하도록 한다.
3.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 사용 후
  가.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 사용기록(동물의 촬영부위 또는 촬영명칭을 포함한

다)을 작성하고 1년간 보존해야 한다.
  나. 방사선 방호도구는 정기적으로 손상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보관방법을 준수하여 

지정된 장소에 보관해야 한다.
  다.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는 3년마다 지정된 검사기관에서 검사를 받아야 하

며, 방사선발생장치의 사용을 중지하거나 양도ㆍ폐기 또는 이전한 경우 및 방사선 
관계 종사자를 변경하는 경우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신고해야 한다.


